
도요보 - 면 100%소재 

더욱 구겨지지 않게 품질 향상 

 

도요보는 면 100%의 소재가 원래는 잘 구겨지고, 세탁하면 줄어들어 옷의 

모양이 틀어지는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미라클·케어(miracle-care) 

VP(Vapor Phase)가공을 해 오고 있는데 이 셔츠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려고 

개발중이다. 

그 동안 천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축(防縮)가공이나, 천의 구김이 생기지 

않게 하는 방추(防皺)가공은 수지(樹脂)로 가공하는 것이 보통인데, VP가공은 

재단, 봉제와 다림질(pressing)이 끝난 다음에 포르말린(formalin)가스로 셀룰로

스 분자간을 가교결합하여 W&W(wash & wear)성, 플리츠(pleats)성, 방축성으

로 옷의 형태를 안정시키도록 면을 개질하는 가공이다. 

현재 백화점이나 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요보의 VP가공 셔츠는 소매

가로 6,900∼8,900엔으로 상품화되어 있는데, 다음 시즌부터는 한 급 더 높은 

고급존(zone)용으로 1만엔 이상의 면셔츠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. 

아직 면 100%의 형태 안정셔츠로서 한 장에 1만엔을 넘는 상품은 시중에 

없다. 지금은 폴리에스터/면 혼방의 형태안정셔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, 

면 100% 제품도 생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. 

셔츠시장은 오랫동안 별 발전을 보지 못하면서 대체로 현상유지를 하고 

있는 것이 현실인데 VP가공셔츠는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의 고급품 판매장에

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VP가공셔츠의 착용자도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

볼 수 있다. 

도요보는 면소재의 특성을 잘 살려 면 자체의 최대 강도를 만들어낸 원사



를 개발하고, 고도의 가공기술을 첨가하여 뛰어난 상품을 만들어 계절없이 

연중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. 

VP가공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체포르말린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면이 

본래 갖고 있는 태나 촉감을 변함없이 갖고 있으며, 드라이·클리닝을 하여

도 줄지 않는 가공특성을 갖고 있어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비즈니

스·맨들도 VP가공셔츠를 입고 있다고 한다. 

 


